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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공사, 안전영농, 풍년농사 기원...통수식 개최

농어촌공사는 22일 전북 동진지사에서 스마트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대표통수식을 개최했다./농어촌공사 제공

한국농어촌공사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안전영농과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통수식을 국내 최

대평야지인 전북 동진지사에서 22일 개최했다.

통수식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 풍년의 기원을 담아 농업용수를 처음 흘려보내는 행사로, 

이날 통수식은 ‘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’을 활용해 원격으로 낙양취입보와 금평저수지의 급수를 

실시했다.

22일 현재, 공사관리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86%로 예년에 비해 109% 높은 수준이지만 

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일부 저수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별 맞춤형 용수확보대책을 

추진해 안정적인 급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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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 동진강 방수문 모습/농어촌공사 제공

실제 저수율이 부족한 경우, 인근 하천의 물을 끌어와 저수지에 채우는 양수저류와 양수시설을 

활용해 용수로에 물을 공급하는 직접 급수 등을 통해 충분한 용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.

전북 백파제 통수/농어촌공사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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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통수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모내기 급수가 진행되는 동안 ICT를 기반으로 한 용수량 계

측과 수리시설 원격조작 등을 통해 농업용수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절약해 ESG경영을 

실천한다는 방침이다.

이병호 사장은 “작년 겨울부터 이어진 가뭄에 어려움을 겪는 마늘과 양파 등 월동작물 농가에 

선제적 급수를 지원해 물 걱정을 덜었던 것처럼, 벼농사 역시 물 걱정 없이 풍년 농사를 지을 

수 있도록 안정적 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나주=홍석기 기자 ilemed@viva100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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